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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순리에 따라 자연이 옷 갈아입듯 

근대 미술관도 계절 따라 새 옷을 입혀줄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시는 이희완 화백은 오랜 시간 묵묵히 붓을 잡고 종이에 채색 옷을 입혀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외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지역의 교육자로써 몸담아온 시간들 속에서도 새로운 창작을 향한 속내를 

감출 수 없었고, 이 열정이 오늘도 화폭 앞에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삶에 얽힌 의미를 종이와 붓, 색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희완 화백의 그림은 회화가 아닌 거울 같습니다. 

거울은 그대로 비춰내기도 하지만 거울이 되기 위한 뒷면의 불투명 반전이 있듯 

안과 밖의 다른 모습은 새로운 조화를 재현해 냅니다.

조용한 목소리, 그 고요한 이면에는 격동적인 선과 색이 요동칩니다. 

환갑 개인전을 앞두고 뜻밖의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습니다. 

화가에게 시력은 음악가에게 청력과도 같은 것. 

이 일을 극복하며 삶의 절박함 앞에서 

그의 작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과 바꾼 그림들... 

그 결핍은 고요 속에서 불과 같이 쏟아내는 오늘의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반전은 그의 외적 모습에서도 비춰집니다. 

교육자 시절, 만화 속 등장인물 ‘테리우스’ 별명을 얻을 정도의 

이국적인 외모와 달리 그의 성향과 사상은 뼛속 깊이 한국인입니다. 

1996년 집필된 ‘한국 무속도의 표현 연구’ 논문은 어쩌면 젊은 세대에게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라는 앞서간 세대의 당부라 여겨집니다. 

또한 군산에 머물며 그려낸 서민 삶의 터전과 지역의 경관 역시 

붓끝을 통해 재창조 됩니다. 

이희완 원로 작가 초대전을 통해 지역 시민과 이곳을 방문하시는 모든 이들이 

화폭 안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라며 

전시를 위해 수고하신 작가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10 

군산시장 강 임 준



초대합니다

벌써 여름이 가려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항상 고독합니다. 그리움이 사무

치고 사랑이 오려하는 초가을을 따라 사랑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고독한 삶의 한가운데서 그림을 그립니다.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독이 부딛

혀서 깨어진 물거품 속에 비쳐지는 것들을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서서 초

점잃은 눈동자를 그립니다. 철 지난 바닷가에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그 다

음에 남는 것은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오셔서 철부지처럼 그린 그림 보

아주시면, 어린 아이처럼 눈 반짝이며 좋으신 말씀 듣겠습니다.  

단기 4352(서기 2019) 10월 7일   이 희 완

 산 message Ⅱ•72.7×53.0



끼

이희완

네모진 공간에 갇혀 해와 달 별을 만들어 

천장에 달아 놓고

붉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하루 종일 키득거린다

<2000년 숨 막히게 더운 여름날에>

I N V I T A T I O N  E X H I B I T I O N  O F  L E E H E E W A N



 산 message Ⅰ•72.7×60.6

자화상•45.5×33.4



한라산 설경•72.7×60.6

여인Ⅰ•72.7×60.6



 가을산•72.7×60.6

 부엉이 message Ⅰ•72.7×60.6



가을-이미지•65.1×50.0

대화•72.7×60.6



풍경•65.1×50.0

어떤 여인•72.7×53.0



겨울산•72.7×53.0

산-이미지•72.7×53.0



풍경 message Ⅰ•116.8×91.0

가슴을 드러낸 여인•72.7×53.0cm



풍경 Ⅱ•65.1×50.0

풍경 message Ⅱ•116.8×91.0cm



구부린 여인•72.7×60.0

부엉이 message Ⅱ•72.7×53.0



풍경 Ⅰ• 65.1×50.0

산•72.7×53.0



I N V I T A T I O N  E X H I B I T I O N  O F  L E E H E E W A N

갈증

이희완

비 내리는 날은

빗 국에 개똥 말아먹고

길바닥에 입 벌리고 누워

내리는 빗 물 받아먹고

하루 종일

취하고 싶다

<1996년 여름 어느날>

전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 심사 및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 수채화 공모대전 심사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채화분과위원 역임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역임

•전북 미술대전 수채화분과 이사역임

•전북 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장 역임

현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채화분과 이사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대한민국 수채화작가협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회화제 초대작가

•전북미협 수채화분과 초대작가

•한국 수채화 원로작가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군산지회 회원

•개인전 12회

   l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 [장미동 1-67]    T.063)454-7870    F. 063)443-8284  http://museum.gunsan.go.kr

   전시기획 : 배수정, 정의진, 고보연, 노영미, 전은지, 원봉연, 이상우, 이예지 

자화상•45.5×33.4

이 희 완    LEE HEE WAN


